
- 1 -

보 도 자 료
배포일자

2022년 5월 29일(일)
총 3매

담당
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

∙치매관리팀장 조명희 ☎440-2981
∙담당자 김진주 ☎440-2984

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 ▣ 있음 참고자료 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숲 산책하고 텃밭 가꾸며 치매극복 돕는다
- 엔데믹 시대, 약물치료 대안으로 야외치유 프로그램 운영 -

- 전문가와 함께 산림·농림치유 프로그램으로 치매환자와 가족 지원 - 

인천시가 숲, 농장(텃밭)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야외프로그램을 운영해 

치매환자와 가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한다.

산림·농림 등 야외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은 치매예방과 우울 

및 스트레스 감소, 면역력 증진 등 삶의 질 향상 효과가 입증된 것으

로 알려져 있다.

기존의 치매관리 서비스들은 센터 내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, 최근

에는 비약물적 치료 중재법이 주목받으면서 야외 치유 프로그램이 활

성화되고 있는 추세다.

우선, 시는 월 1회 월미공원과 인천대공원에서 숲 해설가의 설명을 

들으며 숲길 산책, 피톤치드 테라피 등 자연 정취를 감상할 수 있는 

‘힐링 숲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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꽃 액자 만들기, 새소리와 바람 느끼기, 소감 나누기 등 오감으로 자

연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힐링 할 수 있는 

시간을 제공한다.  

65세 이상 우울감이 있거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

로 하는 농림치유 프로그램인 ‘우울랄라 힐링팜’도 있다. 

인천광역치매센터, 서구 치매안심센터와 지역 인증 치유 농장이 협력

해 5월부터 8주간 매주 금요일 경서동 ‘봄여름가을겨울 농장’에서 

원예 활동, 텃밭 가꾸기, 천연 염색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. 천연작

물을 활용한 비약물적 치료요법을 통해 참여자의 우울감을 감소시켜 

신체와 정서의 조화로운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. 

시는 사회적 돌봄대상인 치매환자와 가족이 자연친화적 환경에서 스

트레스를 줄이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야외 치유 프로그램을 

지속 운영할 방침이다. 

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“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자연치유의 효과를 

누리고 의미 있는 경험과 정서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

계속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산림·농림 야외치유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치매환자와 가족은 

인천광역치매센터 뇌건강학교(032-468-0921)로 문의하면 된다.

붙임 관련사진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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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붙임 : 관련사진


